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왼손잡이� 사사,� 에훗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사사기� 3장� 12­30절)             

[...]에훗은 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을 수도 있고, 사고로 인해 오른손을 
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떻든 간에 당시 이스라
엘 사회에서 ‘왼손잡이’라는 것이 좋을 것은 없었습니다. 에훗이 칼을 
숨겨 모압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. 
모압 왕이 보기에 에훗은 위협이 되지 않는, 한 마디로 ‘제깟 것이 
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’라 생각되었던 분명한 약점이 있었을 
것입니다. 그 오만함을 틈타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였습니
다. 이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모압 군대와 맞서 싸
웠고, 그들을 물리쳤습니다. 이후 80년 동안 긴 평안의 시대 동안 이
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.

“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
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
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
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” 사사기 3장 28절

18년 동안이나 모압에게 지배당하며 무력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
았던 에훗의 외침은 “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
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”였습니다.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
르짖을 때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구
원을 위해 쓰임 받은 한 사람은 대단할 것 없었던, 아니 오히려 약
하다고 무시당하던 에훗이었습니다.

세상의 질서 아래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기준도 세상을 좇아 
세워집니다. 나도 모르게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
단하게 되는 것이지요. 그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
을 행하려 할 때, 문제가 생깁니다.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민족을 
구원할 영웅은 무엇인가 대단하고 특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하나님
의 큰일은 나와는 다른 위대한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지요. 
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, 목동이었던 삼갈을 사사로 부르
셨고,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약함이 세
상의 강함을 이깁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살아가는 삶의 순
간, 혹여라도 나의 기준대로 섣불리 실망하고,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
바랍니다.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. 
내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
의 길을 따를 때,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, 부족한 나를 
완전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. 싸워 이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. 
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. 가나안에서 이스라엘
을 통해 보이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[...]하나님이 다스리시는 
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
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
다” 

다니엘 4장 26절

매일묵상� 예닮

7.6(월) 사사기� 6장

7.7(화) 사사기� 7장

7.8(수) 사사기� 8장

7.9(목) 사사기� 9장

7.10(금) 사사기� 510장

1년� 1독� 성경읽기

7.6(월) 역대하� 33~36장

7.7(화) 에스라� 1~5장

7.8(수) 에스라� 6~10장

7.9(목) 느헤미야� 1~5장

7.10(금) 시편� 85편-88편

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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